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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자동차 교환․환불 중재규정은 제작사에 기 통보되었으며, 
국토부는 제작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(‘19.1.1 시행)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

자동차안전․하자심의위원회 심의․의결(1.9)을 통해 ‘자동차 교환․

환불 중재규정’을 마련하고, 국내 및 수입 제작사에 기 통보(1.10)

하였으며, 교환․환불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

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
* (제도 시행 절차)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→ 중재규정 제정(위원회
심의․의결사항) → 제작사의 중재규정 수락 → 신차 매매(중재규정 첨부)

ㅇ 각 제작사는 현재 중재규정 수락 판단*, 계약서류 및 판매․정비 

직원 교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, 조속한 시일 내 

중재규정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 ‘중재’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해결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
해결하는절차(중재법제2조)로, 자동차관리법도중재규정을자율적으로수락토록규정

** 일부 제작사는 중재규정을 기 수락(1.15)하고, 소비자 보호를 위해 ‘19.1.1일부터
소급 적용키로 자체 결정하여 운영 중

ㅇ 국토부는 자동차 교환․환불제도의 조속하고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

제작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JTBC 1.21(월)) >
◈ 1월 1일부로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보도되었지만 계약서에 레몬법 조항을
반영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

◈ 정부가 중재에 나서게 되어있는데,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 규정도 정하지 못해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정송이사무관(☎ 044-201-38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